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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정원(왼쪽 첫 번째) 두산그룹 회장이 5월14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시에 위치한 두산스코다파워를 방문해 원

전 핵심 주기기인 증기터빈 생산현장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두산) 2024.12.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창훈 기자 =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가스터빈 사업에서 잇따라 대형 수주를 따내며

두산그룹 내 핵심 성장 축으로서 입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달에만 6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수주 실적은 기존 원전 사업의 안정성과 신사업으로 육성 중인 SMR, 가스터빈의 확장성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국내에 SMR 전용 공장 구축을 결정한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AI) 전력 수요 확대 흐름을 흡

수하며 수주 기반을 더욱 넓혀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달에만 최소 6조원 이상의 수주 성과를 냈다. 

가장 대표적인 수주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 두코바니 원전 5·6호기에 주기기

(원자로, 증기 발생기), 터빈·발전기 등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전체 계약 금액은 총 5조6000억원 규모다. 주기기 공급이 4조9000억원, 터빈·발전기 공급이 7000억원이다. 

이달에만 6조 이상 수주 잭팟



두산에너빌리티는 2032년 8월까지 두코바니 지역 내 1000메가와트(㎿)급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에 주기기를 공급할 계

획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또한 신사업으로 육성 중인 SMR 사업에서도 수주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달 미국 SMR 개발사 엑스-에너지

와 SMR 핵심 소재에 대한 예약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 계약으로 엑스-에너지가 미국 내 구축하는 SMR 'Xe-100' 16기에 핵심 소재인 단조품을 공급한다. 

가스터빈 사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달 미국 빅테크와 가스터빈 3기를 추가로 공급하는 계약을 맺어 올해 총 5기 공

급 계약을 따냈다. 국산 기술로 가스터빈 종주국 미국 시장을 개척한 것이다.

카타르에서 수주한 1300억원 규모 가스복합발전소 주기기를 포함하면, 이달 수주 금액만 최소 6조원 이상일 것이란 추산이

다.

[서울=뉴시스]

두산에너빌리티는 특히 2026년 3월부터 2031년 6월까지 총 8068억원을 투입해 경남 창원 공장 부지에 SMR 전용 공장을

구축한다. SMR 전용 공장과 함께 기존 공장을 최적화하고 혁신 제조 시설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연간 20기 수준의 SMR 제작 가능 시설을 갖출 방침이다. 

두산에너빌리티가 국내에 선제적으로 SMR 전용 공장을 확보하는 것은 미국 내 SMR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미국에서 인

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에 필요한 전력 공급이 화두로 떠오르며 SMR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다. 

SMR 전용 공장 통해 신사업 가속



이에 미국 SMR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용 공장 확보에 나섰다는 진단이다. 

업계 관계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체코 원전을 필두로 수주 확대를 이어가며 수익성을 지속 높이고 있다"며 "미국 AI 확장으로

SMR, 가스터빈 수요가 급증할 전망인 만큼, 향후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n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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